
- 1 -

  2019. 8. 23. (금) 14:00 (총 3매)  2019. 8. 23. (금) 15:00

     대변인실
   대변인 임덕빈

   사무관 오철규
 02-2181-0352
 02-2181-0354

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 수상자 발표 

- 8개 팀 본선 경합, 중앙대‧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 ‘화이부동’팀 최종 우승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8월 22일(목), KT스퀘어에서 ‘날씨는 과학이다’를 

주제로 진행한 ‘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’의 수상자를 발표했다.

○ 우승은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화이부동팀

(서윤덕, 유해리, 이청아)으로, ‘기상청장상’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.

○ 준우승은 명지대학교 토론동아리 비주얼(VISUAL)팀(오승종, 이인범, 문건호)이

차지했으며, ‘기상청장상’과 상금(100만 원)을 받았다.

□ 이번 토론대회는 지난 7월 1차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8개 팀이 

참여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,

○ △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수준 △기상특보가 갖춰야 할 핵심요소 

△확률예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고, 청중의 

현장 투표로 승자가 결정됐다 .

○ 한편, 토론대회에 앞서 ‘기후변화와 인류역사’를 주제로 한 이정모 

서울시립과학관장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.

□ 이번 토론대회는 기상청 누리소통망(SNS)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,

‘기상청 유튜브(www.youtube.com/user/KMA0365best)’를 통해서 다시

보기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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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국민이 기상과학을 어떻게 

이해하고 있는지, 기상청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

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”라며, “기상청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

더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”라고 

밝혔다.

□ 붙임: ‘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’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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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 ‘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’ 사진

| 토론대회 우승팀|

| 참가자 단체사진|


